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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는 물이 귀한 중산간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조수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610년 속칭 ‘용선달리’에 전주 이씨 일가족이 처음 입

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축도 기르게 되자 물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설촌(設村)당시에는 속칭 ‘구멍

목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식수로 쓰는 데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 ‘구멍목야’ 물은 이후 물

줄기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주민들은 식수 가축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

다.  

 

마을 이름은 ‘조호수리’라 불리다 1820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명됐다.  

 

‘물을 만드는 마을’이라는 마을 이름도 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과거 파놓

은 연못 26개가 남아있다.  

 

조수1리는 2007년 환경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 청년회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쉼팡’과 ‘무인 사랑의 농산물 오두막’이 입소문을 타며 마을

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제주올레 13코스에 자리한 ‘무인 쉼팡’은 올레꾼을 청년회원들이 직접 지은 오두막 형태의 무인 

카페다.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올레꾼들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인근 도로변에는 무인 농산물장터가 자리잡고 있다. 농산물장터에는 조수리에서 생산되는 제

철 과일과 채소가 팔린다. 브로콜리, 유채나물, 호박고구마, 고추, 찰보리쌀, 양배추, 무, 콜라비, 감

귤 등 종류도 다양하다. 농산물을 구입한 후 인근에 설치된 우체통에 1000원을 넣으면 된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로부터 ‘베스트 특화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사업비 5000만원을 활용해 

무인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문화공간을 갖춘 ‘농부의 아침’이 문을 열었다.  

 

무인 농산물장터와 ‘농부의 아침’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마을 청년들이 직접 재배한 것들이다.  

 

수확시기에 맞춰 제철 농산물이 진열된다. 지금은 보리나 콩을 일부러 갖다놓는 주민들도 부쩍 

늘었다.  



 

 

이곳에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한경면 관내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

다. 지난해 수익금 429만원 전액도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다.  

 

‘농부의 아침’에는 향토자료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주민들이 기증한 각종 농기구를 비롯해 곤로, 고무신, 엿장수 가위, 인두 등 1950~1970년대 생활

용품을 만날 수 있다.  

 

2012년에는 마을기업이 설립됐다.  

 

마을 특산물인 참깨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촘지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참기름과 유채기름, 고춧가루, 미숫가루 등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청년회에서 무인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농촌에 무슨 농산물 판

매장이냐’며 탐탁찮게 여겼지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과 올레꾼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이처럼 청년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주민들도 늘었다.  

 

조수1리는 올해부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농촌체험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농부의 아침’에 조성된 향토문화 전시관을 제

주의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체험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을 곳곳에 장미꽃을 심는 등 사시사철 꽃이 있는 마을을 만들 방침이다.  



 

 

마을 곳곳에 분포된 연못을 연결하는 탐방로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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